
- 63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8, Vol. 24, No. 1, 63∼77.

http://dx.doi.org/10.20406/kjcs.2018.2.24.1.63

†교신 자 : 손 우, 연세 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 문구 연세로 50

E-mail : ysohn@yonsei.ac.kr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가

병 군인의 병 불안 감소에 미치는 향:

상호작용효과를 심으로

박 용 욱1) 설 정 훈2) 손 우1)†

1)연세 학교 심리학과 2)해군사 학교 인문학과

본 연구의 목 은 병 군인들의 심리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악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 군인을 상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지

각된 사회 지지가 병 불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138명의 해군 병 군인을 상으로 한국 소명척도, 다차원 지

각된 사회 지지 척도, 상태불안 검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직업소

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는 각각 군인들의 병 불안을 유의미하게 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가 병 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 직

업소명의식이 높은 경우 지각된 사회 지지의 정도와 계없이 반 으로 낮은 불안수 으

로 나타났으나, 직업소명의식이 낮은 경우 사회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수 한 낮아

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병 군인들의 심리 건강

에 향을 미치는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정 효과와 연구의 실무 함의 후

속연구에 한 제언을 논의하 다.

주요어 : 병 군인, 병 불안, 직업소명의식, 지각된 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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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은 만, 이스라엘 등과 함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로, 특별한

외가 아니라면 20 청년들은 일반사회와

다른 낯설고 이질 인 군 복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군 장병은 징집에 의한 비자발 인 입

, 사회로부터의 단 ,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 한 계와의 단 등으로 인해 심리 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한 군은 일반 사회

와 비교하여 물리 는 심리 으로 충격

이고 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무수행 홍수나 지진, 산사

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거나 총기, 탄약

등의 험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

명사고 등의 경험을 하게 되는 등 극심한 스

트 스를 경험할 수 있다(한인 , 이지 , 구

승신, 2009).

군 복무 심리 부 응을 경험하는 개인

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약물남용, 음주문제

등의 부 응 행동을 보이거나, 외상 후 스

트 스 장애 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박

주, 정원철, 2006).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2006년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하여 군 복무 특정한 사건의 경험

을 통해 발생한 군인들의 심리 어려움이

으로 알려지면서 군인들의 심리 건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병을 통해 해외에서의 군

생활을 경험한 군인들은 병 지역에서 직간

으로 과 치하며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욱 높다. 병 지역은 투원이 직면하고 있

는 생활환경이자 활동공간으로 생존을 한

무력행사가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심리 환

경이기 때문이다(한태근, 정윤수, 2009). 한

민국은 6.25 쟁의 당사국이자 베트남

병국가 으며, 재에도 우리나라의 안보외교

상 UN 다국 군이나 PKO 평화유지군 활동을

해 교 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에 해외

병을 지속 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홍규덕, 2008). 이를 통해 앞으로 병

을 경험하게 될 군인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으며, 군인이 병 지역에서 경

험하는 스트 스를 리하는 것이 향후 한국

군의 투력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해군의 경우

2009년부터 총 25차례 이상에 걸쳐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약 10,000명 이상의 병 단

(이하 “청해부 ”)을 견하고 있다는 에서,

해군 병 군인들의 심리 건강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병 군인에 한 연구는 이라크 아 가니

스탄 쟁을 겪은 미국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병 군인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병 군인의 심리 건강과 련된 이 연

구를 살펴보면, 병 후 시 에서 보고하는

증상 주의 심리 어려움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사후 리와 련된 연구만이 한정

으로 진행되었다(강성록, 김세훈, 이 엽,

2014; 김정희, 2001; 우정희, 2012; 이지 ,

2007; 정효 ,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병 군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어려움으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심리 요인을 악함

으로써 병 군인들의 심리 건강을 도모하

는 것에 있다. 특히 병 에 경험하는 스

트 스를 응 인 방식으로 처하는 개인

내․외 심리 환경을 조성하고 스트 스에

취약한 개인의 심 상태를 호 시킬 수 있다

면 그들이 병 이나 병 후에 호소하는

부 응 증상 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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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불안(anxiety)은 스트 스-취약성 이

론에서 보고하는 표 인 스트 스의 취약

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

에 한 지각과 처, 그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취약요인으로 보고되며, 개인의

심리 건강과 한 련이 있다(Connor,

Vaishnavi, Davidson, Sheehan, & Sheehan, 2007).

한 불안은 개인이 지각하는 험자극에

한 인지특성과 한 련이 있는 개념이다.

Mathews와 MacLeod(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불

안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

자극에 한 험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으며, Engel(1978)은 불안상태에 놓인

사람이 갑자기 발생하는 공포 자극에 해 편

인 정보처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

한 스트 스 처로 심리 신체 부

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개

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그 불안을

보상하기 해 심리 ․인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불안수 이 높아지면 신체 으로 긴

장을 하고, 주의 집 에 실패하며, 매우 사소

한 자극에도 걱정과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

러한 반응은 개인의 처방식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직무 역에서 수행능력의 감소, 극

심한 스트 스 호소, 자살사고 행동 등 심

리 부 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희연, 채규만, 2010; 이경은, 하은혜, 2011). 특

히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불안수 이 높은

군인은 투 수행 과도한 신체 각성을

느끼고, 투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투의 패배와 직결될 수 있는 부 응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와 같은 부 응 행동은 군인 개인의 투

력을 포함하여 병 부 의 생존과도 직결되

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에 해 느끼는 불안

수 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 로 해군

청해부 장병이 병 지역에서 경험하는 스

트 스와 심리 부 응의 취약요인으로서

병에 한 불안을 선정하고, 불안 수 을 완

화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보호요인을 살펴보

고자 한다.

Holahan과 Moos(1991)에 따르면 개인은 직업

역에서 지각되는 스트 스나 불안, 우울

등 심리 부 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자아존

감,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 내 심리 자

원과 계 자원이나 사회․환경 자원과

같은 개인 외 자원을 기반으로 스트 스원

의 부정 향으로부터 자신의 심리 건강

을 보호하기 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병이

정된 장병들이 지각하는 불안을 보호할 수 있

는 개인 ․환경 보호요인을 선정하기 해

국내․외 정신건강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군 를 포함한 직업 역에서 심리 부

응을 효과 으로 완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

고되어 온 개인 내 요인인 직업소명의식과

환경 요인인 사회 지지를 선정하여 보호요

인으로써의 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개인의 심리 상태는 개인 기질 특성과

개인이 처한 환경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며, 직업 역에서 경험하는 심리 부

응 한 개인 요인이나 환경 요인의

하나의 변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아닌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 ·복합 으

로 향을 받는다(이기은, 2006; Beehr, Bowling,

Bennett, 2010). 군 정신건강과 련된 연구

역에서도 개인 내․외 보호요인 독립 효

과도 요하지만 두 요인이 효과 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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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경우 그 보호요인으로써의 효과성이

극 화 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설정훈, 박수

, 2015),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의식과 사

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

인 내·외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한 검증하

고자 한다.

직업소명의식(Occupational Calling)

소명의식(calling)은 역사 으로 종교 인 어

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하지만 정 심리학

을 바탕으로 진로 심리학, 산업 조직심리

학, 경 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재는 종교와는 독

립 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명의식이

란 개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개

인 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 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 의식으로(Dik

& Duffy, 2009),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

는 사람은 경제 수입이나 직무 성과와 같은

물질 만족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의미를 요하게 여기며,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요시

한다(하유진, 최 은, 은혜 , 손 우, 2014;

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한 Dik, Eldridge와 Duffy(2012)는 소명

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이 가지는 의미를

총체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요소로,

월 부름이나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일과

련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일을 통해 삶의 목 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한다.

직업 상황에서 살펴보면, 소명의식은 직

무만족, 직업 정체성과 같은 직무 련 변인을

포함하여, 삶의 의미, 삶의 만족과 같은 삶

련 변인과 정 인 계를 맺고 있다(Duffy,

Allan, & Bott, 2012;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높은

소명의식을 가질수록 자신의 일을 정 으로

바라보고 일을 수행하며, 직업과 삶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Davidson & Caddell,

1994; Steger, Pickering, Shin, Dik, 2010).

한편, 소명의식은 자신의 업무에서 느끼는

부정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역할도 보고되고 있다. Hagmaier와 Abele(2012)

는 소명의식이 직무에서 느끼는 소진(burnout)

과 유의미한 부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한 Wrzesniewski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직무환경 스트 스를 낮게 보고하 으며,

직무환경 스트 스에서도 자신의 상황 문

제해결방안을 더 명료하게 지각할 뿐 만 아니

라, 회피 인 처보다는 문제 심 인 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 조직과는 다른 군을 상으로 실

시된 연구들을 통해서도 소명의식의 정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간부들을

상으로 심리 부 응과 련된 변인과 소명

의식의 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

력감, 우울과 같은 부정 요인으로부터 소명

의식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유치성, 박인조, 손 우, 2016). 한

임정인과 손 우(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 갈등이 이직의도

에 미치는 향에서도 소명의식이 조 효과를

가짐으로써, 갈등상황으로 인한 부정 향

으로부터 개인의 심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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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심리 건강에 부정 향을 수

있는 높은 갈등상황에 처할지라도 높은 소명

의식을 가진 개인은 심리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소명의식은 자신의 직업에서 느끼는

스트 스와 한 련이 있는 개념으로, 스

트 스의 부정 향으로부터 개인의 심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병 군인이 겪을 수 있는 심리 부 응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

는 가능성에 주목하 다.

지각된 사회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사회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가족이나

동료, 친구 자신이 생각하는 요한 타인

으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 심리자원

을 의미한다(Zimet, Dahlem, Zimet & Farley,

1988). 특히 사회 지지는 심리 디스트 스

에 한 처과정에서 개인의 외 자원으로

작용하는 핵심변인으로, 개인의 반 인 심

리 응과 안녕감에 직․간 으로 향을

수 있다고 보고된다(Sippel, Pietrzak, Charney,

Mayes, & Southwick, 2015). 개인이 지각하는 사

회 지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 스(어유경,

정안숙, 박수 , 2015), 직무 역에서의 스트

스(Viswesvaran, Sanchez, & Fisher, 1999), 우울증

이나 불안장애, PTSD 등의 정신병리(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등으로부터 개인의

심리 건강을 다방면 으로 보호하며, 특히

불안장애 증상의 발병과 치료, 그 후에 효

과 인 향을 주는 요한 역할이 보고되고

있다.

사회 지지는 군인의 심리 건강과도 매우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주희,

김정규, 2015). 특히, 해군 장병들을 상으로

진행한 설정훈과 박수 (2015)의 연구에 따르

면 높은 사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군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 스를

낮은 수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심리 결과라 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역시도 낮은 수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 지

지를 받는 군인들은 정서조 략에서도

정 인 정서조 을 많이 하며, 부정 인 정서

조 략을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서 사회 지지는 군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에 디스트 스로부

터 군 장병의 심리 건강을 효과 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복

무 자살이나 타살목격과 같은 인명사고 혹

은 자연재해나 병 등과 같은 특수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가 요한 회복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재 , 이기학,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군 청해부 장병이

병 경험하는 불안에 한 보호요인으로

서 사회 지지를 선정하고 그 역할을 확인하

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를 해 해군 소말리아 병부 (청

해부 ) 21진에 소속된 해군장병 138명을

상으로 병 1개월 시 에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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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

균 연령은 27.30(SD=7.659)세이며, 성별은 남

성이 130명(94.2%), 여성이 8명(5.8%)이었다. 이

외에 조사한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정

보는 표 1을 통하여 제시하 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성별, 나이,

계 , 결혼 유무, 병 경험 등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조사하 으며, 이와 동시에 주요

변인들의 측정을 하여 직업소명의식 척도,

사회 지지 척도,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것을 확인하 으며, 국방부장 해군

참모총장, 청해부 부 장의 승인을 받은 뒤

설문을 실시하 다.

직업소명의식 척도(CVQ-K)

직업소명의식은 Dik, Eldridge와 Steger(2008)

가 개발한 CVQ(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을 바탕으로 심 린과 유성경

(2011)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 소명척

도(CVQ-K)를 사용하 다. 한국 소명척도는

월 부름, 목 /의미, 친사회 지향 등 3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요인은 4문항씩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개발한 연구에

서 제안한 것과 같이 1 ( 해당되지 않는

다)에서 4 ( 으로 해당된다)의 Likert 4

척도로 직업소명의식을 측정하 다. 한국

소명척도에서는 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린

과 유성경(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 신뢰도는 .85 으며, 본 연구에서는 .82

로 나타났다.

다차원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MSPSS)

본 연구의 상자인 청해부 장병들이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하여 다차원 지

각된 사회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MSPSS)를 사용

하 다. 다차원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나기석(1997)의 연

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통해 측정을 실시하

다. 가족과 친구, 타인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

지지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친구, 그 외의 타인을 지지원으

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아주 강한 부정)에서

7 (아주 강한 정)의 Likert 7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병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정훈

과 박수 (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본 척도의

내 신뢰도는 .94,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

났다.

구분 사례 수 (n) 비율(%)

계
병사 41 29.7

간부 97 70.3

결혼 여부
유 34 24.6

무 104 75.4

병 경험
유 40 29.0

무 98 71.0

표 1.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 정보(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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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불안 검사(Korean Adaptation of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병 상자들의 병에 한 불안을 측

정하기 하여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

(1970)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장호, 겸구와

Spielberger(1995)가 번안 표 화한 상태-특성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 다. 기존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는

개인의 기질 특성이 반 된 불안과 재 상

태로 인한 불안을 측정하는 두 범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의 범주 본 연구에

서는 병에 한 직 인 불안의 향을 측

정하는 것에 그 목 이 있으므로 상태불안 척

도만을 측정에 활용하 다. 상태불안 척도는

설문에 응답하는 시 의 응답자의 불안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곧 경험하게 될 병에 한 느낌을 떠올리

며 각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질문

을 변경하여 연구 상자들의 병에 한 불

안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1 ( 해

당되지 않는다)에서 4 ( 으로 해당된다)의

Likert 4 척도, 총 20문항으로 상태불안을 측

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한덕웅, 이장호, 겸구와 Spielberger(1995)의

연구에서 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 로그램을 활용하 다. 먼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하여 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의 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으며, 본

연구에서 으로 확인하고자 하 던 변인

들의 평균, 표 편차 등을 기술통계로 산출하

다.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 상 계수를 구하 다.

다음으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제변

인들(성별, 병경험, 계 , 결혼유무, 나이)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소명의식과 지

각된 사회 지지가 병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

호작용효과를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변인들의 상 계

기술통계 결과를 표 2를 통해서 제시하

다. 측정한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으로 살펴보고자 한

세 가지의 주요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

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는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r =

.345, p < .001), 병에 한 불안과 직업소명

의식(r = -.432, p < .001), 지각된 사회 지지

(r = -.427, p < .001)는 모두 부 인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회귀분석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태불안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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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는 변인들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측정한 변인들 간

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

1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서 병 불안에

향을 것으로 상되는 요인인 성별, 나

이, 계 , 병경험 유무, 결혼 유무 등을 투

입하 으며, 2 단계에서는 직업소명의식과 지

각된 사회 지지를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먼 병 불안에 향

을 것으로 상하여 1 단계에 투입된 성별,

나이, 계 , 병경험 유무, 결혼 유무는 병

M SD 직업소명의식
지각된

사회 지지
병불안

직업소명의식 33.33 10.94 -

지각된 사회 지지 74.52 8.51 .345*** -

병불안 33.55 10.94 -.432*** -.427*** -

*** p < .001; 호 안은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표 2. 상 계 분석결과 (N = 138)

비표 화 계수
β t R² ΔR²

B SE

1단계

계 1.035 2.445 .043 .423

.067 -

성 별 -7.734 4.090 -.166 -1.891

결혼 유무 -4.059 3.036 -.160 -1.337

나 이 -.274 .196 -.192 -1.401

병경험 2.584 2.259 .107 1.144

2단계

직업소명의식 -3.497 .939 -.300 -3.722***

.310*** .242***

지각된 사회 지지 -3.931 .947 -.330 -4.152***

3단계

직업소명의식

× 2.234 .924 .183 2.418* .340*** .030*

지각된 사회 지지

*p < .05, ***p < .001

표 3. 병 불안에 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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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불안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소

명의식(β = -.300, p < .001)과 지각된 사회

지지(β = -.330, p < .001)는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 의 불안을 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 두 변인

의 상호작용이 병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두 독립변수인 직

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에 하여 평

균 심화(mean-centering)를 실시 한 뒤 두 변

인의 곱셈 항을 산출하 다. 먼 1 단계에는

성별, 계 , 결혼 유무, 병 경험여부 등을

투입하여 통계 통제를 실시하 다. 2 단계

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한 두 측변인인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 으며, 3 단계에서 평균 심화를 실

시한 뒤 산출한 두 측변인의 곱셈항을 투입

하여 병 불안에 한 R² 변화량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 단계에 투입한 평균

심화를 실시한 두 변인의 곱셈항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을 통해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ΔR² = .030, p < .05).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의 형태

를 확인하기 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

한 분석방법에 따라 조 변인의 특정 값(-1SD,

Mean, +1SD)에서 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고, 이를 시각 으로 나타내

기 해 도출한 회귀선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의 그래 를 살펴보

면, 직업소명의식이 높은 경우 병에 한

불안을 반 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직업소명의식이 낮은 경

우에는 사회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병 불

그림 1. 병 불안에 한 직업소명의식과 지각된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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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유의미한 정도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설정한 가설과 동일하게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가 모두 높은 경우에 병에 한 불안

을 가장 낮게, 두 변인 모두가 낮은 경우에

가장 높은 불안수 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해외 병 군인들의 병

에 한 스트 스 취약요소인 병 불안을 완

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병과

련하여 이루어진 이 연구들에서 심을

가졌던 병 후 보고되는 증상 심의 연구에

서 나아가 병 군인들이 경험하는 디스트

스를 호 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

들의 심리 건강의 유지와 조직의 효과성 향

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군

인들을 상으로 그들의 심리 건강에 부정

향을 끼치는 핵심변인으로 불안을 설정

하고, 국내․외 군 정신건강 직업 역

에서의 심리 부 응과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를 보호

요인으로 선정하여 주 효과를 검증하 으며,

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

가 병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먼 직업소명의식은 병 불안을

이는 보호요인으로써의 효과를 확인하 다.

이는 높은 직업소명의식을 가진 개인은 병

에 한 낮은 수 의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소명의식이 심리

건강에 부정 향을 수 있는 요인으

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군 조

직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유치성, 박인조,

손 우, 2016; 임정인, 손 우, 2016)들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병 군인들이 지각하는 사회 지

지가 병 불안을 효과 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병 불안으로부터 개

인의 심리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인이 지각하는 사

회 지지가 심리 부 응원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의 여러 연구들(설정

훈, 박수 , 2015; Pietrzak, Johnson, Goldstein,

Malley, & Southwick, 200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직업 역에서 심리 부 응에

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 심리 자원이 상

호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eehr, Bowling,

Bennett, 2010)에 기반하여 병 불안에 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기존 이론과 같이 직업

소명의식과 사회 지지가 모두 높은 경우

병에 한 불안을 가장 낮게 지각하 으며 모

두 낮을 경우 병에 한 불안을 가장 높게

보고하 다.

본 연구는 병환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심리 부 응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

회 지지의 역할에 해서 살펴보았으며,

병 군인을 선발하고 그들의 심리 건강을 유

지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 함의

을 지닌다. 첫째, 병 군인의 군 생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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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식이 그들의 병에 한 불안을 유의

미하게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병 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업소명

의식의 정도를 반 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충분히 높은 수 의 직업소명의식을 지

각하는 군인을 선발하여 병에 한 불안감

이 상 으로 낮은 병부 를 형성함으로써

병 심리 부 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 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한 선행연구를 통해 불안수 이 높은

군인이 투 수행 과도한 신체 각성을

느끼고, 투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투의 승패와 직결될 수 있는 부 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명의

식이 높고 불안 수 이 낮은 투원을 사 에

선발하는 것은 낯선 지역에서 국내 선박들을

해 으로부터 보호하고 최 의 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정 투부 를 형성하는데 도움

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둘째, 소명의식이 낮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족, 동료, 사회 등의 사회 지지원으로 부터

제공되는 양질의 사회 지지는 그들의 불안수

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병 군인 상 으로 소명의식이 낮고 불

안수 이 높은 군인들을 리하는데 있어 그

들의 가족이나 동료, 국가로부터 충분한 사회

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병 경험하는 심리 부 응에 한

취약 을 호 시킬 수 있는 실무 함의 을

지닌다. 특히 청해부 장병들이 병 지역에

서 근무하기 가족이나 동료 등 그들에게

요한 사회 지지원으로부터 충분한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병

불안 수 을 낮추고 보다 응 인 생활을 유

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과 본 연

구 이후에 진행될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해부 21진에 속하

여 병을 간 인원들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 기 때문에 모든 병 군을 상으로 결

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

서 병 군인의 정신건강에 한 지속 인

심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상을 통해서 후

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은 같은 방법인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해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동일방법 편

의(common method bias)의 향이 있을 수 있

다. 이를 확인하기 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single-factor test)를 실시한 결과, 고유치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9개가 도출되었

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총 분산의

30.05% 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방법 편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

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 동일방법 편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후속 연구

들에서는 병에 한 불안의 측정을 심리

요인과 더불어 물리 , 신체 방법 등의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더 객 인 자료를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에

서는 살펴보지 않은 병 군인들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써 직업소

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한 요성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병으로 인한

병 군인들의 임상 증상에 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부 응 증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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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보호요인으로 직업소명의식과 사회

지지의 효과를 확인하 다는 것에서 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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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improve psychological health of Korean navies who

are dispatched oversea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vies' occupational call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interaction on anxiety. One hundred thirty-eight dispatched navies were recruited,

and they completed the Korean calling scale, multifaceted social support scale, and anxiety scale-Y form.

Results show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previous experiences of dispatch,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occupational calling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d a lower level of

anxiety respectively before they were dispatched overseas. Furthermore,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occupational calling and social support on anxiety confirms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nxiety is more prominent for those who have a lower level of occupational calling.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study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navy, occupational call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xiety


